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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악보는 문화예술의 향유에서부터 전문적인 음악교육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도구이
다. 점자악보의 제작은 점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주문제작보다는 도서관을 중심
으로 점자악보의 제작과 배포가 이루어지는데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점자악보 보유현황은 절
대적으로 열악하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를 전수 검토함으로써 점자악보의 용도
별, 편성별, 악기별, 장르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제
작된 전자점자악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음악점역의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지속적
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초등학교부터 음악전문가까지 시각장애인의 음악교육의 단계별 스펙트럼을 반영하도록 체계
화 한다.

주제어 : 시각장애인, 문화권, 문화복지, 전자점자악보, 융복합

Abstract  Digital braille music is an indispensible instrument for the blind persons to enjoy music and to 
proceed the more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Producing braille music requires professionals such as braille 
translators thereby it costs money for an individual to order braille music. Therefore, public libraries involve in 
producing and distributing braille music. Current status of digital braille music in Korea has been far from the 
fulfillment with the unmet needs of the blind people for diversity in their music preferences. This paper 
analyses the present condition of braille music possession in Korea National Library. Based on the analysis, 
policy proposals has been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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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기존의 경제적·물질적 욕구 

충족의 패러다임에서 문화적·정신적 욕구 충족의 패러다

임으로 변화하고 있다[1,2]. 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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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화예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문화카드를 지

급하는 문화바우쳐정책이 2005년에 시작되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

일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의 문화예술 상품에 50% 디스

카운트를 실시하는 등 문화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문

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

고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3, 4].

이러한 문화권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인들은 여전

히 많은 제약을 가진다. 제약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제공되

는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은 일괄적인 해결방안을 집행하

는 것으로는 문화권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

다는 것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에 

있어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제약의 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등급별로 세심하게 부응하도록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만 이러한 접근성과 이

용 관련 제약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5].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거나 창조하려고 할 때 장애유

형마다 저마다의 취약점이 있는데 허용현 외(2014)는 도

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접근, 열람, 이용에 있

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이라고 

본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

해 접근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도서관을 활발

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의 다

양한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 같은 시설설비나 매체개발

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이 선결되어야하기 때문이다[6].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서만이 읽을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비치된 자료를 점자 및 음성으로 제작

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점역원, 교정원, 음향

편집원, 등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위한 

정보서비스 환경은 열악하다[7].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해

도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점자교육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면 자료가 있어도 이용률이 낮을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현장에서는 1주에 세 번 2시간씩 점자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각장애인의 약 22 퍼센트

만이 점자를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1990년대 이후 점자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고 

2015년 현재 총 37개관이 운영되고 있다[9]. 이 가운데 문

화관광부 등록 26개관, 보건복지부 산하 6개관, 미등록 5

개관 등으로 집계된다. 점자도서관의 경우 주로 도서제

작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전자점자악보제작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여가를 위한 문화

활동은 주로 TV시청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

지만 희망하는 활동 가운데 여행(50.8 퍼센트), 운동·등

산·낚시(30.3 퍼센트), 컴퓨터통신·오락(20.0 퍼센트)에 

이어 음악감상·노래부르기·악기연주(16.0 퍼센트)인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음악은 장애인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즐기는 여가문

화활동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때 제약이 뒤따른다[10].

2015년에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총 252,825명

에 달한다[11]. 이 가운데 선천적 장애도 있으나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평균수명의 연

장으로 후천적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장애출현률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의 개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인쇄매체를 읽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독

서장애인’이라 부르고 많은 연구들에서 독서장애인의 수

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면서 이러한 수요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2, 13]. 이러한 역학적, 사회

인구학적 추세는 점자도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점자

악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음악점역

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의 일환으로 특

히 점자악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음악감상·노래부

르기·악기연주 같은 음악활동의 향유부터 음악전문가 양

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음악교육에도 가장 기초가 되는 

점자악보의 보유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연구의 주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전자점자악보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중앙

도서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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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를 전자점자악보의 형태로 보관 및 보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형태로 보관된 파일에 대해 요청하게 

되면 점자악보 형태로 인쇄되어 보급하는 체계이다. 국

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는 총 2,380

건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진이 2,380건의 전자점자악보 전체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일일이 검토하여 악보의 용도, 편성, 악

기, 장르별 사항을 엑셀파일에 추가로 기입한 후 빈도와 

백분율로써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점자자료 현황

<Table 1>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보유 현황을 보여준다. 전자점자악보파일 2,380

건, 예술관련 전자점자자료 25건, 점자도서 25권, DAISY 

421건, VBF 38건, 유관기관보유점자자료 2,700건으로 나

타났다.

전자점보악보로 검색한 결과, 총 2,380건의 파일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 각 파일 안에는  점자

악보 뿐만 아니라 음악관련 전문도서가 섞여 있거나 동

요집 같은 파일은 한 파일 안에 여러 곡을 수록하고 있어

서 정확한 점자악보의 수만을 집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파일 수로 대신하고자 한다. 

2,380건의 전자점자악보 파일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로 25건의 예술관련 전자

점자자료와 25권의 점자도서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자의 25건 중 11건이 음악관련 전자점자

자료였고 후자의 25권 중 18권이 음악관련 점자도서였다.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시각

장애인이나 독서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지털음성/문서포

맷)는 421건 중에 34건이 음악관련 자료였고  

VBF(Visual 시각장애인용파일-전자교재)는 총 38건 중

에 4건이 음악관련 자료에 해당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점자악보 및 예술관련 자료

1) 2015년 6월 16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점자악보 보유 현황은 2,367건이다. 그러나 전체목
록에는 2,380건의 전자점자악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많은 자료가 나타난 2,380건의 목
록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2,700건으로 따로 목록화 되어 있는데 이 2,700건의 경

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국에 위치한 도서관,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유관기관에 산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점자자료이다. 온

라인상으로 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느 자료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의 출처 등

과 같은 간접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2,700

건에 해당하는 점자자료 자체에 대한 열람은 불가하였다. 

따라서 2,700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

는지는 알 수 없다.

<Table 1> Music Braille in Korea National Library
Digital

Music Braille
2,380

Digital

Braille
11(25)

Braille Books 18(25) DAISY 34(421)

VBF 4(38)
Related 

Organizations 
2,700

(Sourc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보유 

현황 가운데 총18권의 음악분야 점자도서를 내용별로 기

술하면 [Fig. 1]과 같다. 음악사전류 3권, 음악점자악보에 

대한 해설서 4권, 음악이론서와 음악사 2권, 한국가곡집 

1권, 한국 전통악기를 배우는 교본 8권이 소장되어 있는

데 대부분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의 악기연주를 위한 

교재에 치중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

영하기에는 부족하다. 

국악교육에 필요한 교본 8권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는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배우는데 필

요한 자료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또한 한국가곡집이 1권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음악에 대해 점자악보가 얼마나 미비한지 단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Fig. 1] Classification of Braille Books (N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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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자점자악보파일 분석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

파일은 악보뿐만 아니라 음악관련 교양도서, 음악전문 이

론서, 악기를 위한 교본서, 대중가요 등을 포함하고 있다. 

3.2.1 용도별 분포 (N = 2,380)

[Fig. 2]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파일을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2,380건의 파일은 연주를 위한 악보 2,071건(87.0 퍼센트), 

연주교본 233건(9.8 퍼센트), 나머지 76건(3.2 퍼센트)은 

전문이론서로써 음악사, 음악이론, 대위법 등 음악교육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Digital Music Braille(N = 2,380)

3.1.2 편성별 분포 (N = 2,304)

전자점자악보파일 2,380건 가운데 전문이론서를 제외

한 2,304건이 연주를 위한 악보에 해당된다. [Fig. 3]은 점

자악보의 편성별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2,304건 가운데  

독주악기를 위한 악보가 1684건, 합창, 가곡 등을 포함한 

성악 악보가 317건, 교향악과 협주곡을 포함한 관현악 분

야가 175건, 마지막으로 실내악 117건, 기타 11건으로 나

눌 수 있다.2) 편성별 분포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독주나 독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주곡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 . 

2) 독주악기 부분에서 악기 단독뿐만 아니라 피아노 반주를 포
함한 독주곡을 포함하고 있다. 성악부문에서는 가곡, 아리
아, 합창, 동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내악은 독주악기와 
관현악을 제외한 두 개 이상의 악기로 구성된 작품들을 실
내악의 범주에 두었다. 기타 11건은 자료상 출처나 작곡가 
그리고 장르가 불분명한 자료이다. 

3) 협주곡의 악보도 주악기와 함께 관현악반주가 아닌 피아노 
반주형태의 악보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관현악 범주에 포함

이러한 특성은 성악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창의 형

태 보다는 독창을 위한 가곡에 점자악보가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점자악보파일 2,380건 가운데 

성악부분이 317건이었다. 대부분이 이탈리아 가곡이었고  

그 다음이 합창, 대중가요, 오페라 아리아 순서의 분포를 

보여준다. 오페라의 경우도 전체 오페라 악보는 없고 각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 악보같이 독창에 집중되어 있

었다. 

[Fig. 3] Classification of Music Braille by Ensemble

3.1.3 독주악보의 악기별 분포 (N = 1,684)

[Fig. 4]에서 보면 전자점자악보파일 가운데 독주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0 퍼센트로서 3분의 2를 넘을 정

도로 독주곡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별 분

포를 살펴보면 피아노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하모니카, 오카리나, 색소폰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하

모니카, 오카리나, 색소폰 등의 독주는 전문적인 연주라

기보다는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차원의 점자악보라고 할 

수 있다. 

[Fig. 4] Classification of Music Braille by 
         Instruments  

한 것은 원래 연주의 형태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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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장르별 분포 (N = 2,304)

[Fig. 5]는 장르별 분포를 보여준다. 서양 클래식음악 

전자악보가 2,136건, 대중음악이 91건, 동요가 20건, 종교

음악이 51건, 그리고 기타가 6건에 해당하였다. 대부분이 

서양음악이었고 동요곡집에 간단한 우리나라 민요가 몇 

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성악부문에서 장르별로 더 세분화하여 보면 우리나라 

창작가곡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한국가곡 80선’시

리즈로 ‘고독’, ‘대관령’ 그리고  ‘기다림’ 으로 단 세 권이 

있었다. 이 외에 우리나라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된 음악

은 종교, 대중음악 그리고 창작동요 분야에 국한되어 점

역되어 있다. 또한 실내악 부문에서도 한국 작곡가의 창

작품은 단 한 작품도 없었다.

[Fig. 5] Classification of Music Braille by Genre  

4. 결론 및 정책적 제안

4.1 결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관련 점자

자료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전자점자악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악보를 모두 

점자악보로 점역하는 것은 불가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

자점자악보의 수량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용도별, 편성별, 악기별, 장르별 분석을 통해 전

자점자악보 보유현황이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음악활

동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편향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점자악보가 지나치게 독주나 피아

노, 그리고 외국 곡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 각지의 도서관, 점자도

서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유관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전자점자악보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음악활동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즉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음악을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에서부터 작은 연주회를 가지기도 하고 

소수에 한정되기 하지만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음악전문

가가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동시에 점

자악보의 수요자는 대중가요에서부터 클래식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점자악보현황은 이러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반영하지 

못하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가 점자악보

의 낮은 이용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 

4.2 정책적 제안

본 연구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음악수업이 활

성화되고 음악교육의 혜택이 음악활동과 문화와 여가로 

이어지고 음악의 향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적인 

창조까지 포괄함으로써 모든 복지의 궁극적 지향점인 정

상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제작된 전자점자악보를 취합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한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점자악보를 취합하

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자점자악보가 통합적으로 관

리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시각장

애인학교 등 각 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점자악

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14].

둘째, 음악점역의 조직화를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업그레이드한다. 다양성은 대중가

요에서부터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점자악보가 어느 한 편

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욕구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행

정 편의적이거나 필요성만으로 특정 편성, 특정 악기, 특

정 장르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욕

구는 미충족 되게 된다,

또한 다양성은 국내음악과 국외음악을 두루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자악보의 생성 자체가 서양음악의 악

보를 점자화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점자악보의 대부분

은 주로 서양음악 장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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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도 국내음악의 점역이 열악함을 보여주었는

데 우리나라 가곡, 성가곡, 그리고 합창곡, 더 나아가 대

중음악과 한국 전통 국악 등이 더 많이 점자악보로 제작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문화를 다른 나라의 시각장

애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저변을 

긍정적으로 확대시켜줄 것이다.

오늘날 매일 엄청난 양의 악보가 출판되고 다양한 장

르의 음악들이 생산되는 것을 비교할 때 점자악보의 업

그레이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점역기관의 

조직화를 통해 지속적인 점역과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15].  

셋째, 초등학교부터 음악전문가까지 시각장애인의 음

악교육 단계별 스펙트럼을 반영하도록 전자점자악보시

스템을 체계화한다. 연주의 기술을 구전이나 시연을 통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음

악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악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높은 열정과 충분한 재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과 점자악보 등과 같은 기타 교재의 부재 등과 같은 제약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음악교육

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조사되었다[16]. 

시각장애인들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적절한 학습 자료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다 

정확하고 정통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점자악보는 더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재능과 예술성을 

고취시켜 높은 음악적 수준으로의 도달을 위해서는 이러

한 점자악보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음악을 이

해하고 나아가 독창적이고 뛰어난 특유의 예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예술성을 높이고 연주

자나 음악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점자악

보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

작할 때 악보를 통해 음악적 기초지식을 함께 학습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이고 높은 음악적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

에 동요를 배울 때 사람들은 악보를 보면서 배우지만 동

요에 대한 점자악보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시각장애인

들은 음악교육의 그 시작단계서부터 질적 차원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음

악교육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며 미술교육에 있어서도 

선과 색을 몰라도 그림을 즐길 수 있으나 선과 색을 교육

하게 되면 미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향유하며, 나아가 학

습자의 창의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데 가치가 있다

고 본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의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정확한 점자악보가 병행되어진 교육은 창의적인 재능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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